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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작한 놀래는 처음 3년간 미추홀구의 21개동 예술동아리를 발굴 조직하고, 예
술가들을 파견하여 8개월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9월 9일 놀래의 10년을 지방문화원 관계자가 아닌 미추홀지역주민으로 관람하였
습니다. 그동안 왜 참여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전국 231개의 지방문화원은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
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은 미추홀구라는 마당에서 지역의 소리와 고민을 지역민과 함께 10
년을 걸어왔습니다.
문화예술로 마을공동체를 만든다는 자체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신의 삶이나 현시대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공연함으로써 
즐거움은 배가 되고 대중앞에서도 자신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와 결합하여 미추홀21개동 마당예술동아리 경연마당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첫발을 떼고 걸음마를 연습하면서 놀래는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축제의 
한 꼭지가 아닌 온전한 놀래만의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백로의 절기가 무색할정도로 한낮에는 31°가 넘는 더운 날씨에 관객에게 좋은 작품을 보
여주기 위하여 비오듯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면 연습을 하시는 모든 출연자들의 멋진 
모습은 10년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1,2부로 나누어 시민창작공연과 초청공연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시민창작공연은 현시대의 문제와 나도 앞으로 격을 수 있는 소재를 각색하여 극으로 완
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공감과 동행으로 마당극 놀래의 발전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위하여 고민합니다. 문화예술로 지역주민과 함
께 10년을 함께 한 창작예술제는 대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직은 옛 추억과 동
네를 기억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청소년들에게는 재미를 어르신들에게는 공감을 선사하
였습니다. 10주년 놀래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부터 어르신들의 이야기까지 다채롭게 구성
되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였습니다.

인천이라는 도시는 참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대도시라고 하기에는 어르신들의 추억이 
현재에도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 미추홀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한 무대에서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축제를 진행한 것은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자랑입니다.
그 동안 문화원식구들 모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 놀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